
 제2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 

                                          고양시청소년의회 이윤서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삼송동 교육위원회 소속 이윤서 의

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하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

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법을 토대로 청소년들

의 참여 활동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내세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재정운영 과정에 주민이 직접 의견제시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입은 안전행정부가 처음으로 공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자

치단체들이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근황으로는 기관 주도

의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보도 원활

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며 청소년 위주의 예산 편성이 아

니기에 부정적인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 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면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정체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활성화 되어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도에도 서울시 의회에 협조를 얻어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청소년 참여 예산제 

사업비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의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고 제안한 정책을 더욱 수월하게 추

진시킬 수 있게 됩니다. 2016년에는 12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2017년에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 200만원씩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올해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

로 1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부여한다고 합니다. 

 고양시도 소규모로 사업 대상 학교를 먼저 선정하여 진행하고 서울시와 같이 전년도

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등 부여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의 성과는 활동내용과 계획서를 통해 예산 사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으

로 운영된다면 예산을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청소년 참여 예산

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과 예산 학교

의 운영을 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양시



가 교육과 지도를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등한 대우와 예산 지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가 생성하는 과정 중 예산 관련 

전문가로부터 참여예산에 관한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정책을 신청하고 계획서를 제출하

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취지로 지역 문제에 대한 청소년 관심 제고와 정책과정에 청소

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정치적 책임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소 한정적인 참여 예산 정보를 교육과정에서 얻게 됨으로서 참여 민주주의 성숙함을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관련 직업분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의 핵심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청소

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참여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하며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

여를 장려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교복 입은 시민’의 일

환으로 제안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 스스로 사업을 계획하

고 제안한 정책을 더욱 수월하게 추진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청소년들의 의

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진정성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

소년 참여 예산제’ 발언자 고양시 청소년 교육 분과의원 이윤서 였습니다.


